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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임   사

저는 이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게 되었

습니다.

  저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하여 주

신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 여러분, 그리고 지

금까지 저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연구관과 행

정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의 퇴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기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33

여년의 세월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초임 법관 시

절 모든 업무를 손으로 처리하는 때였습니다. 

  이제는 시설이나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었지만 여전히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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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공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늘 생

각하였습니다. 때마침 논어를 읽다가 이천 년 전

의 대화가 흥미로워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공자께서 제자에게 포부를 말하여 보라고 하자 

먼저 자로가 “수레와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

을 입고 벗들과 그러한 재물을 쓰다가 헤어져 버

려도 아깝지 않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이

와 같은 자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브랜드 옷을 

입고 싶고 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안회가 “내 좋은 점을 자랑말고 공로를 

늘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응수합니다. 정

말로 명언이지만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희망입니

다. 



- 3 -

  그렇지만 법관의 처신에는 이 말이 많은 의미

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공자의 포부를 묻습니다. 

공자께서 “선배에게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 믿

음을 주고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법관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선배법조

인이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동료들이 의견을 존중

해주고 후배들이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처리하는 기

관이어서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여도 근본은 

변함이 없어 우리는 고전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남은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 법원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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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12. 7. 10. 

대 법 관   박 일 환


